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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(9.28)

-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예정 - 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(위원장 나순자 이하,

보건의료노조), 대한간호협회(회장 신경림)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

의료기관을 대상으로「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」을

마련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는 지난 9월 2일(목)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

하기로 노·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*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,

* 1차(9.8), 2차(9.16), 3차(9.28)

○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,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

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·준중증·

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.

<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>

중증 병상 준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

가동병상(환자) 당 간호사 수 1.80 0.90 0.36∼0.2

(단위: 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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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

참고하되, 환자별 특징,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, 단기 인력 수급 문제
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.

□ 앞으로 10월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

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·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*이다.

*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,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하여 활용

□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

보건의료정책관은

○ “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”

라고 밝히면서,

○ “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

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

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,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

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”

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·간호계·병원계가 참여하는

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

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